
교사가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증된 자료가 있는 곳을 알고, 나만의 링크모음을 잘 정리해 두는 일이

다. 수업 주제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찾기 시작하면 품이 많이 든다. 반대로, 과목별로 믿을 만한 사이트 주소모

음을 미리 갖춰 두면 자료의 질이 일정해지고,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도 줄어든다. 여기 담은 주소들은 실제 수
업과 연수, 프로젝트 기획에 반복해 써 본 것들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법적 문제 없이 배워 쓰기 좋은 곳, 한국

어 지원이 괜찮은 곳, 학생과 교사 계정 생성이 간단한 곳을 중심으로 고른다.

수업 설계의 뼈대를 세우는 곳
수업은 좋은 아이디어보다 구조가 먼저다. 단원 목표, 성취기준, 평가 맵, 자료 출처와 라이선스까지 하나의 맥락으

로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열어 참고하기 좋은 설계형 자원은 몇 군데로 요약된다.

KOCW, 즉 Korea Open CourseWare는 대학 수준 강의 자료 저장소다. Https://www.kocw.net 에서 PPT와 강의노트,
과제 예시를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심화나 교사 연수에 특히 유용하다. 비슷한 성격으로 K-MOOC가 있다.
Https://www.kmooc.kr 에서 대학 공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데, 강좌 구성과 과제 운영 방식을 벤치마크하기 좋
다. 국내 학교 현장과 맞닿아 있는 기본형 플랫폼으로 e학습터 https://cls.edunet.net 를 빼놓기 어렵다. 초중고 학
습 콘텐츠가 단원 구조로 정리돼 있고, 원격 수업 때 과제와 토론을 간단히 운영할 수 있다.

해외 공개교육자원도 폭이 넓다. OER Commons https://www.oercommons.org 는 주제, 학년, 라이선스로 필터링

이 촘촘해 세밀한 설계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해 준다. MERLOT https://www.merlot.org 역시 대학과 K-12 자원을

섞어 볼 수 있고, 강의활동 예시가 풍부하다. 한편 OpenStax https://openstax.org 는 교과서급 무료 교재를 제공한

다. 영어 중심이지만, 수업 구조를 짜는 데에는 언어 장벽이 낮다. 장 단원의 구성, 문제 유형, 복습 루틴이 탄탄해

국영수 과목에서 많이 응용한다.

한국 교실 맥락에 맞춘 기본 자료원

수업에서 바로 보여 주거나 과제로 던질 수 있는 국내 자료만으로도 한 학기를 탄탄히 운영할 수 있다.

EBS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방송 아카이브의 다큐멘터리는 https://www.ebs.co.kr 에서, 초중등용 문제와 강의는

EBSMath https://www.ebsmath.co.kr 와 중학, 고교별 사이트에서 찾는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시기마다 접근 정책

이 바뀌지만, 과제와 콘텐츠 공유의 기본 골격을 익혀 두면 원격 전환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컬렉션 https://www.nl.go.kr 는 옛 신문, 사진, 지도, 전자책 등 1차 사료 비중이 높다. 역
사, 사회, 국어 탐구 주제에 활용도가 높고, 고해상도 이미지 제공이 강점이다. 학술자료는 RISS https://www.riss.kr
가 표준이다. 학위논문과 학술지의 초록을 통해 주제의 배경지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학생 과제의 참고문헌

연습에도 적합하다.

교육부와 KERIS의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https://content.mlearning.kr 는 적용 학교 중심이지만, 체험판과 시범 콘
텐츠로 디지털 교과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개념을 디지털 상호작용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힌트를

준다.

수학과 과학, 개념을 ‘움직임’으로 보여 주는 곳



개념 설명은 종종 한 장의 도식이나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결정한다. 학습곡선이 낮고, 수업 중 즉석 시연이 가능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고른다.

PhET Interactive Simulations https://phet.colorado.edu 는 물리, 화학,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한
국어 번역이 잘 돼 있고, 저사양 기기에서도 무리 없다. GeoGebra https://www.geogebra.org 는 기하, 함수, 통계

시각화의 만능 도구다. 교사들이 만든 활동 자료가 방대해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수업거리가 쏟아진다.
Desmos https://www.desmos.com 는 그래프, 실험적 활동, 카드소팅 등 참여형 수업에 특화돼 있다. 반응 속도가

빨라 스마트폰 병행 수업이 매끄럽다.

생물과 지구과학은 영상과 데이터가 핵심이다. HHMI BioInteractive https://www.biointeractive.org 는 분자생물과

진화, 생태계 주제를 짧은 애니메이션과 인터랙티브 자료로 제공한다. NASA의 Earth Observatory
https://earthobservatory.nasa.gov 와 데이터 포털 https://gibs.earthdata.nasa.gov 에서는 위성 이미지와 시계열 지
도를 얻을 수 있어 기후, 도시화, 자연재해 단원을 입체적으로 꾸밀 수 있다.

인문사회, 언어, 예술 수업의 살아 있는 재료

텍스트 해석과 사례 비교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출처가 분명한 원문과 이미지,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이 필요하다.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는 전 세계 미술관 소장품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한

다. 작품 메타데이터와 전시 스토리가 있어 미술사 수업의 흐름을 잡기 좋다. Europeana
https://www.europeana.eu 는 유럽의 도서관, 기록관 자료를 통합 제공하며, 저작권 정보가 명시돼 활용 범위 판단

이 쉽다. 한국 근현대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가 단단하다. 구한말 신
문부터 정부문서까지, 수업 속 발췌 자료로 손색 없다.

언어교육은 입력과 상호작용의 균형이 관건이다. Duolingo 같은 앱도 도움되지만, 학급 운영 관점에서는 BBC
Learning English https://www.bbc.co.uk/learningenglish 과 Voice of America Learning English
https://learningenglish.voanews.com 처럼 반복 청취와 받아쓰기, 시사 연결이 가능한 사이트가 효율적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 세종학당재단의 누리-세종학당 https://www.sejonghakdang.org 자료실에서 수준별 교안

을 받을 수 있다.

코딩과 디지털 제작 기반

컴퓨팅 사고 수업은 바로 만들어 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 초등에서 중등까지 폭넓게 쓰는 곳이 Scratch
https://scratch.mit.edu 이다. 블록 코딩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공유된 프로젝트를 리믹스해 수업

을 전개하기 좋다. Code.org https://code.org 는 수업 차시와 과제 구성이 잘 짜여 있어 학기 전체 커리큘럼을 그대



로 따르거나, 일부 활동만 발췌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Micro:bit 수업은 https://microbit.org 에서 프로젝트 예시

와 MakeCode 편집기를 바로 연동할 수 있어 하드웨어 수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웹과 앱, 데이터 시각화 수업 쪽이라면 Glitch https://glitch.com 와 Replit https://replit.com 를 추천한다. 브라우저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 코딩이 가능하고, 과제 제출과 피드백 루틴을 만들기 쉽다. 데이터 시각화는 Datawrapper
https://www.datawrapper.de 와 Flourish https://flourish.studio 가 직관적이다. 시트 데이터를 붙여 넣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발표용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다.

평가, 상호작용, 즉석 피드백 도구

수업의 리듬을 살리는 건 좋은 질문과 가벼운 상호작용이다. Kahoot https://kahoot.com 과 Quizizz
https://quizizz.com 는 객관식 중심의 즉석 퀴즈에 적합하다. 과열 경쟁을 피하려면 팀 모드나 비순위 모드를 권한

다. 개방형 응답과 설문은 Mentimeter https://www.mentimeter.com 가 단순하고, Socrative
https://www.socrative.com 는 단답 서술형 자동채점 루틴이 안정적이다. 단, 학생 이메일을 수집하는 설정은 최소

화하고, 14세 미만 학생 계정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서술형 평가와 피드백은 Google Classroom https://classroom.google.com 또는 Microsoft Teams for Education
https://www.microsoft.com/education/products/teams 와 연동하면 루틴이 깔끔해진다. 루브릭을 미리 만들어 두
고, 단축키로 코멘트를 남기는 방식이 교사의 체력을 지켜 준다.

이미지, 영상, 소리와 라이선스

교실 자료는 시각과 청각의 밀도가 결과를 바꾼다. 다만 저작권과 라이선스가 얽히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이런 문
제를 피해 가려면 출처가 명확하고, 상업적 이용과 편집 허용 범위를 표시한 곳에서 고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미지는 Unsplash https://unsplash.com 와 Pexels https://www.pexels.com, Pixabay https://pixabay.com 가 기본

이다. 모두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학습지나 슬라이드에 직접 넣어도 된다. 아이콘과 심볼은 The Noun Project
https://thenounproject.com 가 방대하다. 일부는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니, 수업 마지막 페이지에 간단한 크레딧을

넣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음원과 효과음은 Free Music Archive https://freemusicarchive.org 와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https://studio.youtube.com 의 무료 음악과 효과음을 쓰면 깔끔하다.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둔 경우,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로 검색을 제한해 두는 게 안전하다. 유튜브에서 필터를 CC로 걸고, 링크와 라이선스 유형을 기
록으로 남겨 두면 자료 재사용에 자신이 생긴다.



라이선스 개념이 낯설다면 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선택기 https://creativecommons.org/choose 를 켜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자. 교사 연수 자료 제작에 특히 유용하며, 학생 포트폴리오 공개 과제를 설계할 때도 안전

망이 된다.

데이터와 사실 확인, 시각화의 기본

수업에서 수치와 그래프는 설득의 핵심이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 원천을 몇 가지 확보해 두면 매 차시 설득력이 달
라진다. OECD Education GPS https://gpseducation.oecd.org 는 교육 관련 지표를 보기 좋게 제공한다. Gapminder
https://www.gapminder.org 은 세계 보건, 소득, 인구 데이터를 상호작용 차트로 보여 준다. 세계은행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 도 주제별로 깔끔하다.

한국 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이 표준이다. 데이터는 풍부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낯설 수 있다.
수업에서는 필요한 표만 추출하고, 시각화는 앞서 언급한 Datawrapper 같은 도구로 옮겨서 정리하면 발표용 품질

이 살아난다. 사실 확인은 Snopes https://www.snopes.com 같은 해외 검증 사이트보다, 국내에서는 SNU 팩트체크

https://factcheck.snu.ac.kr 와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가 현실적이다.

수업 운영 플랫폼과 자료 배포 요령

플랫폼은 수업의 도로와 같다. 어떤 도로를 고르느냐에 따라 같은 자료도 속도와 안전이 달라진다. Google
Classroom은 폴더 구조와 과제 수합, 코멘트가 단순하고, 학교의 Google Workspace 계정이 있다면 학급 규모가 커
도 버틴다. Microsoft Teams는 채널별 실시간 소통과 파일 정리가 강하고, 오피스 문서 협업이 빈번한 환경에 맞다.
무들 Moodle https://moodle.org 은 설치와 테마 설정이 번거롭지만, 활동 모듈의 다양성과 평가 기록의 세밀함이

장점이다. 학교 차원의 도입이 어렵다면, 교사 개인은 Google Sites https://sites.google.com 로 간단한 수업 페이지

를 만들어 주차별 자료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

자료 배포는 주차별 폴더 구조를 맞추고, 파일명 규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선을 크게 줄인다. 예를

들어 날짜단원활동키워드 형태로 파일명을 고정하면, 한 학기 뒤에도 바로 검색된다. 링크는 단축 서비스를 남발하

기보다 원본 주소를 쓰고, 부득이하게 단축할 때는 교사가 만든 도메인 아래에서 관리해 추적과 폐기를 쉽게 만든

다.

빠르게 시작하는 교사용 링크모음 세팅

학기 단원 구조와 주차를 표로 적고, 각 칸에 1차 후보 사이트 주소를 채운다. 중복과 과잉을 줄이기 위해 칸당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주제별 북마크 폴더를 만들고, 폴더 첫 북마크는 항상 “이 폴더 사용 규칙” 문서로 고정한다.

링크에 짧은 주석을 붙인다. 예, “PhET - 등가속도 시뮬, 모바일 안정적, 7분 내 시연 가능”.

학생 공개용과 교사용 내부용을 분리한다. 라이선스와 로그인 이슈가 다른데서 생기는 혼란을 예방한다.

매주 하나씩만 새 링크를 시험 도입한다. 검증되지 않은 링크의 동시 투입은 수업 리듬을 무너뜨린다.

과몰입과 미끼 링크를 가르는 안전 수칙

인터넷에는 교육과 무관한 상업성 링크가 섞여 있다. 특히 검색어에 따라 광고성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스포츠무료중계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면, 수업과 무관한 페이지로 이어지거나 보안 경고가 발
생한다. 학급 공지나 과제 안내에 들어갈 링크모음은 교육 목적과 라이선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먼저 보고 고르

는 게 안전하다. 수업 자료 사이트 주소모음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기본 위생은 간단하다.

링크를 열기 전, 도메인을 읽는다. 정부, 공공기관, 대학, 공신력 있는 언론 도메인을 우선한다.



HTTPS 보안 연결, 광고 과다 포인트, 팝업 활성화를 확인한다. 팝업 허용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가급적 제외한

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계정을 만들게 하지 말고, 교사용 계정에서 공유 가능한지 먼저 점검한다.

라이선스 표기를 스크린샷으로 남겨 둔다. 과제물 재활용 시 이력 확인이 쉬워진다.

링크가 끊기면 즉시 대체 링크를 찾는다. 자료의 보존성은 수업 신뢰와 직결된다.

사례로 보는 구축과 운영

한 고등학교 사회 과목 프로젝트 수업에서, 필자는 학생들이 기사, 데이터, 시각 자료를 스스로 엮도록 돕는 방식으

로 링크 인프라를 만들었다. 먼저 주제별 폴더 구조를 정했다. 인구, 노동, 기후, 주거, 교육. 각 폴더의 첫 줄은

KOSIS와 OECD, 국립중앙도서관 링크였다. 그 아래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주제 페이지,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아카이브를 덧댔다. 학생 공개용 페이지는 Google Sites로 만들고, 각 폴더의 첫 링크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학생

팀이 탐색한 뒤 필요 시 요청하면 교사용 비공개 문서에서 추가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링크마다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주석으로 붙인 일이었다. “OECD Education
GPS - 스포츠무료중계 교원 학생비율, 국가 비교 그래프 바로 생성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 1970년대 신문 스캔,
도시화 관련 기사 단서 찾기”. 학생들은 링크의 용도를 곧바로 파악했고, 검색 시간을 줄여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프로젝트 마지막 주에는 Datawrapper로 그래프를 만들고, Flourish로 간단한 스토리 차트를 구성하게 했다.
제출물 품질의 편차가 줄고, 발표 집중도가 높아졌다.

반대로 실패도 있었다. 처음에는 국내외 언론 기사의 개별 링크를 과하게 수집해 폴더가 복잡해졌다. 며칠 지나면

링크가 만료되거나 로그인 벽에 막혔다. 이후에는 개별 기사보다 “주제 페이지”와 “데이터 원천”을 우선하고, 기사

는 학생이 최신판을 직접 찾게 했다. 과잉 큐레이션을 멈추자 관리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교사 저작물과 학생 산출물의 공개 전략

수업 자료가 쌓이면 공개 범위를 고민하게 된다. 공개는 선의를 넘어 협업의 기회가 된다. 다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첫 단계는 학급 내부 공유다. 과제 예시와 루브릭, 모범 답안을 학급 Drive나 팀 채널에 둔다. 두 번
째 단계는 학교 내부 공유다. 동료 교사와 협업을 염두에 두고, 파일명 규칙과 라이선스를 표시한다. 세 번째 단계

가 대외 공개다. 여기서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붙이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원만 포함한다. 배포는

Notion https://www.notion.so 의 공개 페이지나 GitHub Pages https://pages.github.com 처럼 관리가 쉬운 공간을

고른다. 프레젠테이션이나 학습지는 PDF로 묶고, 원본 편집 파일은 요청 시 제공하는 형태가 안전하다.

학생 산출물은 더 신중해야 한다. 얼굴과 실명 노출을 피하고, 저작권이 걸린 이미지나 음악을 배제한 작품만 외부

공개한다. 학부모 동의와 학교 지침을 확인하고, 공개 기간을 제한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학생 작품이 수업의 자
산이 되면서도 사생활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시간 대비 효과가 높은 테크 조합

현장에서 반복해 쓰며 수렴된 조합이 있다. 복잡한 설치나 결재 없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버틴 것들이다. 자료 찾
기는 OER Commons와 KOCW, EBS를 삼각 편대로 쓰고, 개념 시연은 PhET, GeoGebra, Desmos로 푼다. 시각 자료

는 Unsplash와 The Noun Project에서 해결하고, 데이터는 KOSIS와 Gapminder를 붙인다. 제출과 피드백은

Classroom이나 Teams로 통일하고, 발표용 그래프는 Datawrapper로 가볍게 만들어 링크로 배포한다. 학생 참여를

끌어올리는 순간에는 Kahoot보다 Mentimeter나 Socrative의 개방형 응답을 섞어 생각의 층위를 드러낸다. 이 정도

만 익혀도 수업의 손맛이 살아난다.

저사양, 약한 네트워크, BYOD 환경을 위한 대안

https://inktshirtparis.com/


모든 교실이 고사양 장비와 빠른 네트워크를 갖춘 것은 아니다. 저사양 환경에서는 웹앱의 가벼움이 제일 중요하

다. PhET과 Desmos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안정적이고, 이미지와 PDF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변수가 줄
어든다. 영상은 길이를 3분 내외로 자르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캐시를 준비한다. BYOD 환경에서는 화면비와 입력

방식 차이를 감안해 인터랙션 과정을 한 단계 줄인다. 링크를 하나로 합치고, 앱 전환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활
동을 Desmos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하고, 제출은 마지막에 Classroom 링크 하나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개인 정보와 학급 데이터의 보안

학생 이메일과 활동 로그는 소중한 데이터다. 수업 도구의 약관과 데이터 처리 방침을 읽는 버릇을 들이자. 14세 미
만 학생에게는 교사가 계정을 대행 생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3자 로그인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가급

적 피하고, 꼭 써야 한다면 기간 제한과 접근 권한을 최소화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불필요한 클래스나 룸을 삭제해

노출을 줄인다. 자료를 공유할 때는 보기 권한 링크를 쓰고, 편집 권한을 무심코 열어 두지 않는다.

수업 자료의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기록

링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업데이트 주기를 잡으면 유지보수가 편해진다. 학기 초에는 전체 구조와 핵심

사이트를 점검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생 피드백을 받아 교체 후보를 정한다. 학기 말에는 링크 사용 통계를 간
단히 기록해 둔다. 어떤 사이트가 실제로 열렸는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로딩 문제는 없었는지. 이 기
록은 다음 학기의 시행착오를 줄여 준다.

마무리 대신, 주소 위에 쌓이는 이야기

좋은 수업은 결국 사람의 판단으로 완성된다. 주소모음은 그 판단을 도와 주는 도구일 뿐이다. 다만 도구의 힘을 믿
고 꾸준히 다듬다 보면, 교실의 에너지가 바뀐다. 수업 초반 5분,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면이 늘어난

다. 질문이 깊어지고, 과제물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대단한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 잘 고른 링크

몇 개, 정확한 데이터 한 줄, 라이선스가 명확한 이미지 한 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얹을 구조가 만들었다.

여기 적은 사이트 주소모음은 출발점일 뿐이다. 각 과목과 학교, 학급의 맥락에 맞게 덜어 내고 보태며, 나만의 링
크모음을 길러 보자. 몇 달만 꾸준히 손을 보면, 수업 준비의 피로는 줄고, 수업 시간의 밀도는 높아진다. 학생들은

그 변화를 정확히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좋은 링크를 찾는 과정이 일이 아니라 즐거운 탐색이 된다.


